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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오상욱·송세라와 함께하는
‘쉬운 펜싱’ 공개… 종목 저변 확대 나선다
- 스포츠 유튜브 ‘스크라이크’ 통해 펜싱 규칙·종목별 차이점 등 총 2편의 콘텐츠 선봬
- 오상욱·송세라 등 국가대표 선수들 출연… 재치 있는 입담과 미니게임으로 재미 더해
- 24년째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로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속 기여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4. 13.]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자사 스포츠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www.youtube.com/@SKLIKE)’를 통해 펜싱의 재미를 알기 쉽게 풀이한 ‘쉬운sktqmflog20@! 펜싱’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SKT 스포츠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는 2020년 개설되어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SK텔레콤의 종합 스포츠 전문 채널이다. 다양한 종목을 중심으로 팬들과 적극 소통하며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쉬운 펜싱’ 시리즈는 올해 개최되는 ‘SKT 남녀 사브르 국제 그랑프리’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반 대중이 펜싱을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총 2편으로 기획됐다.

이번 콘텐츠에는 오상욱, 김정미(이상 사브르), 박상영, 송세라(이상 에페), 김태환, 박지희(이상 플뢰레) 등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출연한다. 이들은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펜싱의 역사와 규칙을 재미있는 토크쇼와 퀴즈, 미니게임 형식을 빌려 흥미롭게 풀어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핵심 규칙을 시연하며 득점 판정 기준 등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SKT는 지난 2003년부터 24년 동안 ‘대한펜싱협회(협회장 최신원)’ 회장사로서 대한민국 펜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림픽 메달 17개를 획득하는 등 세계 최강 ‘K-펜싱’으로 성장했으며, SKT는 그 과정에서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SKT는 연간 약 4,000여 명이 참가하는 다수의 클럽·동호인 대회를 지원하며 펜싱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bookmark: _GoBack]권영상 SKT Comm지원실장은 “SK텔레콤은 앞으로도 펜싱 국가대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클럽·동호인 대회 지원 및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시기에 맞춰 대중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펜싱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사진1. (왼쪽부터) 박상영, 송세라, 오상욱, 김정미, 김태환, 박지희 선수가 ‘쉬운 펜싱’ 콘텐츠 촬영 현장에서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미니게임과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2. 오상욱 선수가 펜싱 장비를 활용한 ‘젠가’ 미니게임에 집중하며 섬세한 컨트롤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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